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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다음달 14일 개최 예정인 대체투자 전
문포럼 ‘ASK 2014’에 대한 투자자들의 
관심이 뜨겁다. 무엇보다 다루는 범위
가 확대됐고 세분화됐다는 점이 눈길
을 끈다. 인프라는 셰일가스 태양광, 실
물자산은 항공기 선박 산림 등의 부문
으로 나뉘었고, 각 분야의 글로벌 운용
사 수장들이 설명하게 된다. 

○국내 투자시장 큰손 총집결
올 상반기 ‘ASK 2014 글로벌 사모투자 
서밋’은 ‘채권의 대안을 찾아서’라는 
주제로 다음달 14일 서울 여의도 콘래
드호텔 그랜드볼룸에서 진행된다. 분
야별로 크게 인프라, 사모주식펀드, 사
모부채펀드, 실물자산 등 네 가지 영역
의 투자 기회를 모색하게 된다.
이날  홍완선 국민연금 기금운용본

부장과 윤창호 우정사업본부 보험사
업단장이 주요 주제별 기조연설을 하
게 된다. 
한국 기관투자가들이 글로벌 대체

투자 시장에서 영향력을 확대해나가
고 있다는 점에서 이들의 기조연설은 
해외 투자자들의 높은 관심을 받을 것
으로 보인다. 한국 연기금과 보험사 
등 기관투자가의 자금 규모는 현재 약 
1800조원에서 향후 30년간 5000조원
으로 증가할 것으로 추산된다. 기관투
자가들은 늘어나는 자금을 운용하기 
위해 글로벌 대체투자 자산 비중을 늘
려가고 있으며, 해외 운용사 간 K머니
(한국의 글로벌 투자자금)를 유치하기 
위한 경쟁도 달아오르고 있다.
포럼은 국내 연기금들이 향후 투자

계획과 전략을 소개하는 출자사(LP)
세션, 글로벌 대체투자 시장의 각 부문
별 투자 기회를 소개하는 운용사(GP)

세션으로 나뉘어 진행된다. 
네 차례 진행되는 LP세션은 국내 주

요 연기금이 총출동한다. 
삼성생명, 교보생명, KDB생명, 미

래에셋생명 등 생명보험사와  삼성화
재, 동부화재, 현대해상, 메리츠화재, 
LIG손보 등 손해보험사들의 투자 담
당 수장이 발표와 패널토론을 맡는다. 
연기금 중에서는 국민연금과 사학연
금, 새마을금고, 우정사업본부, 교직원
공제회, 군인공제회  등이 참여해 올해 
투자계획과 전략 등을 들려준다.

○전 세계 대체투자 정보의 보고 
이번 포럼은 지난해보다 해외 주요 운용
사 임원들의 발표가 크게 늘었고, 주제
도 한층 세분화됐다는 게 특징이다. 세
계 지역별, 분야별 상품을 총망라해 대

체투자 시장의 성공 기회를 모색한다. 
24일 현재 해외 운용사 대표급 임원 

100여명이 발표자와 참석자로 등록했
다. 아시아권에서 대체투자 분야의 글로
벌 전문가들이 총 집결해 분야별 투자기
회와 전략, 상품 등을 소개하는 자리를 
좀처럼 접하기 힘들다는 이유에서다. 
첫 번째 발표는 로빈 듀마 파크스퀘

어 대표 파트너가 맡아 글로벌 경제와 
사모부채시장의 현황을 소개하고 향후 
전망을 제시한다. 이후 그램 데라니스
미스 알센트라 부채투자부문 대표, 안
토니 쉐일 UBS글로벌자산운용 부동
산투자 부문 대표, 매튜 고든 크라크 유
러피언캐피털 전무 등이 각각 유럽과 
영국의 사모대출과 유럽의 단일 트렌
치 시장을 소개한다.

 또 클리어워터캐피털과 아메리칸
캐피털 측이 나서 각각 중국의 그림자 
금융과 미국의 사모대출 시장을 설명
한다. 이어 에드백 매니지먼트, 알티우
스, 캐슬링 투자그룹의 전문가들이 각
각 글로벌 사모주식(PE), 실물자산, 재
간접펀드  분야를 진단한다. 
이 밖에 모건스탠리, 에퀴스펀드

그룹 등이 인프라와 실물자산을 주제
로 투자 기회를 제시한다. 투자정보 교
류의 장으로 마련된 VIP 만찬에는 국
내 주요 연기금 최고투자책임자(CIO) 
30여명과 국내외 사모펀드 대표 등이 
참석할 예정이다. 문의(02)360-4238 
www.asksummit.co.kr

 고경봉 기자/송인규  전문위원  kgb@hankyung.com
  ▶마켓인사이트 오후 4월24일 4시3분 

글로벌 거물들의 대체투자 ‘핵심’만 뽑았다 

ASK2014 대체투자 서밋 주요 일정
개막연설 및 기조연설

발표 <글로벌 경제 및 사모부채시장 동향>

축하 연설

패널 세션 - 생보사의 사모시장에 대한 견해

발표 <유럽부채시장의 기회>
<유럽시장에서의 직접대출시장의 기회>
<영국대출시장의 기회> <단일트랜치 기회>

패널 세션 - 손보사의 사모시장에 대한 견해

발표  <그림자금융, 중국대출시장의 기회>
<미국부채시장> <아일랜드 상업용부동산 메자닌 
투자>

 오후일정

오후기조연설 <국민연금 투자현황 및 전략>

발표 <사모시장, 기회는 어디에 있는가>
 <글로벌 PE, 어디에 기회가 있는가?> <실물자산투
자의 기회> <A.R.O.M.A-재간접펀드의 향기>

패널 세션 - 사모시장에 대한 CIO 견해

발표 <인프라 투자기회> <전세계 인프라 시장에서 
코어플러스 전략의 이점> <아시아 시장의 인프라 투
자기회> <글로벌 인프라시장의 기회> <美 셰일혁명
으로 발생한 인프라 투자기회> 
<전세계 태양광 투자기회>

패널 세션 - 최고 기관투자가의 사모시장에 대한 견해

발표 <전세계 실물자산 시장><자원 직접투자의 기
초> <항공기투자><선박투자><산림투자> 컨설턴트 
발표 <사모부채, 사모주식, 실물자산시장>

패널 세션 - 한국 자본시장법

저녁 기조연설 <우정사업본부 보험사업단의 투자
현황 및 전략>

네트워킹 디너, VIP디너

외국회사에 팔린 덕양산업
아들·사위가 15년만에 되찾았다

에쓰오일 1분기 영업익 86% 급감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14 한국 대체투자 서밋 - 내달 14일 개최

자동차부품 전문업체인 덕양산업이 외
환위기 직후 외국계회사로 넘어갔던 경
영권을 15년 만에 되찾아왔다.
24일 금융감독원에 따르면 덕양산업 

창업주인 고(故) 윤주원 회장의 아들 
윤성희 부사장(44)과 사위 이국진 사장
(56)은 이 회사 최대주주인 비히(VIHI)
가 갖고 있던 지분 162만9249주(50%)를 
특수관계인 14명과 함께 모두 매입하기
로 했다. 인수대금 259억원은 오는 30일
까지 모두 지급할 예정이다. 
대금 지급을 마무리하면 윤 사장은 

20%, 이 사장은 13%가량의 지분을 갖게 
된다. 고용된 경영진 노릇을 해오다 최대
주주 지위를 온전히 되찾게 되는 셈이다. 
창업주인 윤 회장이 비스테온에 지분을 
넘긴 후 세상을 뜬 지 8년 만이다.
이 사장은 윤 회장의 사위로, 윤 부사

장에겐 매형이다. 대림산업, IBM 등에
서 경력을 쌓은 이 사장은 2006년 윤 회
장이 별세한 뒤 덕양산업 감사로 경영
에 참여한 후 2012년 이사, 지난해엔 사
장에 선임됐다. 미국 존스홉킨스대를 
졸업한 윤 부사장도 같은 시기에 덕양
산업에 입사해 지난해 부사장으로 승
진했다. 
이들은 지분 인수자금 대부분을 주로 

회사 월급과  배당소득으로 조달한 것으
로 알려졌다.
회사 관계자는 “경영권을 가져간 비히

가 투자금 회수를 위해 고배당 정책을 지
속했다”며 “적자 때도 배당금을 챙겨 비
난받기도 했지만, 역설적으로 창업주 일
가가 회사를 되찾아오는 힘이 되기도 했
다”고 말했다. 윤 부사장은 2000년 당시 
6% 정도였던 지분을 지난해 12%까지 
꾸준히 늘려왔다.
비히는 미국 자동차 부품업체 비스테

온의 헝가리 법인으로, 1999년 외환위
기 직후 사세가 기울던 덕양산업 지분 
51%를 289억원에 매입하며 최대주주가 
됐다.
비히는 덕양산업 인수 이후 지난해까

지 276억원의 배당금을 챙겼다. 15년간 
배당 수익으로만 투자원금 대부분을 회
수한 것이다. 심지어 회사가 지난해까지 
4년 연속 적자를 내는 상황에서도 시가
배당률 20%에 달하는 고배당을 했다.
덕양산업을 창립한 윤 회장은 고(故) 

정세영 전 현대산업개발 회장의 현대자
동차 창업에 참여해 현대차 부사장, 현
대종합상사 사장을 지냈다. 1977년 자동
차 내장재를 생산하는 덕양산업을 세워 
현대·기아차에 주로 납품해왔다.
  윤정현 기자 hit@hankyung.com

  ▶마켓인사이트 오후 4월24일 3시39분 

 에쓰오일의 1분기 영업이익이 전년 동기 
대비 80% 넘게 줄었다.
에쓰오일은 연결 재무제표 기준 1분

기 영업이익이 472억원을 기록, 전년 동
기(3268억원)에 비해 85.5% 감소했다고 
24일 발표했다. 1분기 매출은 전년 동기 
대비 5.1% 줄어든 7조6022억원이었다.
정유부문과 석유화학부문이 모두 부

진했다. 전체 매출의 80%가량을 차지
하는 정유부문에서 522억원의 영업손
실이 났다. 에쓰오일은 “지난 겨울 비교
적 따뜻했던 날씨 때문에 난방유 수요
가 감소하면서 매출이 줄었다”고 설명
했다.

 건자재 업체 LG하우시스는 1분기 영
업이익 357억원으로 작년 같은 기간보다 
48.7% 늘었다. 매출도 6864억원으로 전
년 동기 대비 16.5% 증가했다. 제일기획
은 1분기 매출 6335억원, 영업이익 211억
원으로 전년 동기에 비해 각각 12.36%, 
16.40% 늘었다.  
  김동욱 기자 kimdw@hankyung.com 

LG하우시스는 48% 증가

지분 50% 259억원에 인수

배당금으로 자본 마련

주요 상장사 1분기 실적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단위:억원,%
기업 매출 영업이익
에쓰오일 7조6022(-5.5) 472(-85.76)
대림산업 2조1543(-14.4) 546(-55.90)
삼성물산 6조4730(-3.4) 1154(71.0)
LG하우시스 6864(16.5) 357(48.7)
제일기획 6335(12.36) 211(16.40)

*자료:금융감독원.( )안은 전년동기 대비 증감률

사모주식·대출·실물·인프라
4개분야 투자 전략 세분화
 
해외 운용사·연기금 등
작년보다 ‘참여 열기’ 뜨거워

후원

크리스 코스키
모건스탠리 전무

안토니 쉐일
UBS자산운용 부동산투자 대표

제리 스웡크 
스웡크캐피털 대표

그램 데라니스미스
알센트라  부채투자 부문대표

로빈 듀마 
파크스퀘어 대표 파트너 

존 헤스
알티우스 회장

김요한
캐슬링 투자그룹 사장

데이비드 식스
에드벡 매니지먼트 전무

니컬러스 미드
더 센티엔트 그룹 파트너

매튜 고든 크라크
유러피언 캐피털 전무

데이비드 러셀
에퀴스펀드 대표

대니 킴
WL 로스 부사장

윤창호
우정사업본부
보험사업단장

홍완선
국민연금기금이사

알렉산드라 본
번스트로프 

럭스카라 공동대표

user
사각형

user
사각형




